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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7월 3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대전청사 공무원 오찬 간담회

변화에 대한 동의는 있으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제 안으로의 

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때 입니다

 

안녕하세요, 제가 여러분께 인사하고 격려하러 왔습니다. 한국 사람들은 

인사하고 격려하려면 밥 한끼 먹어야 실감이 납니다. 그래서 점심 같이 하

는 겁니다. 여기까지 왔으니 밥만 먹고 갈 수 있겠습니까, 한마디 하겠습

니다. 여러분께 당부도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, 다시 해보자는 

것입니다. 그동안 한국이 잘해왔는가 돌이켜보면 잘해왔습니다. 문제가 조

금 있지만 참 잘해왔습니다. 경제도 잘해왔고 정치도 이만하면 잘했습니

다. 그래서 기분도 좋고 자신도 생깁니다. 근데 이 시점서 이대로 가면 잘 

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답할 수 없습니다. 아닌 것 같습

니다. 지금까지는 잘했지만 이대로 어영부영 간다고 잘 될 것 같지 않습니

다. 관세청장께서 세계화, 정보화의 물결을 얘기했듯이 시련과 도전이 만

만치 않습니다. 이대로 안 된다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. 어떻게 해야하냐

하면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합니다. 다시 한 번 다잡아서 신발 끈 다 잡아 

매고 다시 변화의 도약을 한번 해야 한다는 것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일

입니다. 

제일 문제는 지금 변화해야 한다는 합창이 나오면서도 실제 어떻게 변할 

것이냐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바깥으로 보고 나는 말고 당신에게 변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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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하고 국민은 공무원에 변하라고 하고 경제인은 노동자가 변하라고 하고 

노동자는 경제인이 변하라고 한다.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. 원

론적으로 자기가 먼저 변해야 남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국민들이 

변해서 정부를 바꾸는 것보다 정부가 더 빨리 변해서 국민이 바뀌는 게 더 

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잘해온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

왔습니다. 그래서 칭찬도 듣지만 수반된 문제에 비난도 듣습니다. 앞으로

도 실컷 잘하고 비난을 들을지 모릅니다. 그러나 앞으로도 공무원이 앞장

서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. 제가 선거를 거쳐서 여러분의 앞장서게 

되었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 시행착오도 있고, 여러분과 호흡이 처음에 안 

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찾아온 것도 호흡한번 

맞춰보자는 의미에서 왔습니다. 

정권을 처음 잡으면 공무원 군기잡고 자르고 해서 국민에게 표 내려고 하

는데 저는 안합니다. 조직개편, 행적혁신 필요할 것입니다. 분권 위해 많은 

조직 변해야할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

결론내서 자발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. 남이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

보다 나은 것입니다. 그렇게 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. 어차피 계란껍질

은 깨집니다. 계란껍질 깨지면 기껏 잘해야 후라이가 되지만 자기가 깨고 

나오면 병아리가 됩니다. 뒷날 후배들에게 큰소리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선

배가 됩시다. 여러분의 하자는 얘기 귀담아 듣고 무조건 제가 가자고 하지 

않겠습니다. 그렇게 토론하겠습니다. 다만 이건 해주십시오. 자발적으로 자

기혁신 이뤄달라는 것입니다. 생각과 이해관계가 달라서 자꾸 엇박자가 나

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엇박자 줄이고 박자가 잘 맞고 가

락이 잘 맞는 합창을 해봅시다. 감사합니다.

 


